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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성경� 2월호�가정예배_성서유니온�선교회�홈페이지�자료실

▶�함께�함께�기도� (예배를�시작하며�기도문을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인생의�모든�것을�주관하시며�감찰하시는�능력의�하나님을�의지합니다.� 눈앞의�권력이나�세상의�

� � � � � 권세를�의지하지�말고�오직�주님만�바라보게�하소서.�

▶�함께�찬양� (가족�모두�잘� 아는�다른�찬양을�해도�좋습니다)

� � =>� 이�세상을�살아가는�동안에

▶�함께�읽기� (주일�본문을�가족들이�돌아가며�읽습니다)

� �=>�누가복음� 12장� 1-12절�

▶�함께�묵상� (질문을�따라�각자�묵상한�내용을�나눕니다)

� � 1)� 예수님께서�바리새인의�누룩을�주의하라고�말씀하신�이유는�무엇입니까?(1절)�

� � 예수님께서는� 그를� 따르던� 수만� 명의� 사람들에게� “바리새인들의� 누룩� 곧� 외식을� 주의하라”고� 말씀하십니

다.� 바리새인들은�종교�지도자로서�누룩과� 같은� 존재들이었습니다.� 눈에� 보이지� 않는� 누룩은� 빵의� 중량이나�

내용을� 변화시키지� 않고� 크기만� 부풀립니다.� 예수님께서는� 내면은� 변화시키지� 않은� 채� 외면적인� 모습만� �

가꾸는� 바리새인들의� 가식적인� 종교� 행위를� 비판하신� 것입니다.� 이러한� 바리새인들의� 가식은� 이스라엘� 전�

사회를� 영적으로� 병들게� 만들었습니다.� 예수님께서는� 우리가� 바리새인들처럼� 외식하지� 않도록� 주의하고,� �

내면� 깊은� 곳에서부터� 하나님을� 섬기기를� 요청하고� 계십니다.� � 우리� 가족� 모두� 진정한� 믿음으로� 하나님을�

닮아가는�제자들이�되기를�기도합시다.�

� � 2)� 예수님께서는�우리가�두려워해야�할� 분이�누구라고�말씀하십니까?(5절)

� � 오늘� 본문은� 우리가� 진정으로� 두려워해야� 할� 대상이� 무엇인지를� 설명해주고� 있습니다.� 사람들은� 육신을�

아프게� 하고� 목숨을�위협하는�자들을� 두려워합니다.� 그러나� 예수님께서는�몸만� 죽이는� 자들이�아니라,� 사람

들을� 지옥에� 던지시는� 하나님을� 두려워하라고� 명하십니다.� 이생의� 고난과� 아픔이� 아니라,� 영원을� 바라보며�

참� 소망과� 생명을� 주시는� 하나님을� 바라보라는� 것입니다.� 또한� 하나님께서는� 우리의� 머리털까지도� 다� 세신

다고� (7절)� 말씀하고� 계십니다.� 하나님께서는� 영원한� 생명의� 소망이실� 뿐� 만� 아니라,� 지금� 현재� 우리의� 삶�

속에서도� 역사하시는� 하나님이십니다.� 우리는� � 하나님을� 사랑하고� 그분만� 두려워� 할� 때,� 참된� 소망� 안에서�

살아갈� 수� 있습니다.� 날마다� 예배� 가운데� 하나님께만� 초점을� 맞추고� 바라보는� 우리� 가정이� 되기를� 소망합

니다.�

▶�함께�나눔� (한� 주간의�일들과�기도제목을�나누고�서로를�위해�기도합니다)

▶�주기도문� (주님께서�가르쳐주신�기도로�예배를�마칩니다)


